
Weekly Report (Real Estate)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 매매가격 상승, 전세가격 상승

매매가격 0.04% 상승, 전세가격 0.04% 상승

한국부동산원 2023년 8월 2주(8.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 전국, 지난주 대비 상승폭 유지(0.04%→ 0.04%)

▶ 수도권(0.09%→ 0.08%): 상승폭 축소

• 서울(0.09%→ 0.09%): 상승폭 유지 / 여름휴가철 및 태풍의 영향으로 거래량은 많지

않으나, 지역내 중단지 위주 매수문의 꾸준하고 가격회복 기대심리로 인해 매도호가

상승하며 일부 상승거래 체결되는 등 전체 상승세 지속

• 강북 14개구(0.08%→ 0.07%): 상승폭 축소 / 성동구(0.17%, 옥수·금호동 주요단지), 

마포구(0.17%, 아현·공덕동 대단지), 용산구(0.15%, 서빙고·이촌동 구축), 

동대문구(0.15%, 이문·답십리동) 위주 상승하며 강북 전체 상승세 지속

• 강남 11개구(0.10%→ 0.11%): 상승폭 확대 / 송파구(0.31%, 잠실·가락동 대단지), 

양천구(0.13%, 목·신정동 주요단지), 강동구(0.12%, 고덕·명일동), 영등포구(0.09%,

여의도·신길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 전체 상승폭 확대

• 인천(0.08%→ 0.08%): 상승폭 유지 / 미추홀구(-0.07%), 계양구(-0.03%)는 하락, 

중구(0.27%), 남동구(0.18%), 연수구(0.14%) 상승하며 인천 전체 상승세 지속

• 경기(0.09%→ 0.07%): 상승폭 축소 / 동두천시(-0.27%), 의정부시(-0.08%), 

양주시(-0.06%)는 하락, 과천시(0.40%), 성남 분당구(0.35%), 화성시(0.32%)는

상승하며 경기지역 전체 상승세 지속

▶ 5대 광역시(-0.01%→ 0.00%): 보합, 세종(0.10%→ 0.10%): 상승세 지속

▶ 8개도(0.00%→ 0.00%): 보합, 경북(-0.06%→ -0.06%) 상주시, 김천시 상승

[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 전국, 전주 대비 상승폭 확대(0.03%→ 0.04%)

▶ 수도권(0.09%→ 0.10%): 상승폭 확대

• 서울(0.11%→ 0.11%):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 상승, 일부지역 관망세 지속

인천(0.04%→0.03%), 경기(0.09%→ 0.11%)

▶ 지방(-0.02%→ -0.01%): 하락폭 축소, 세종(0.12%→ 0.13%): 상승폭 확대

• 5대 광역시(-0.03%→ -0.02%) / 부산(-0.07%→ -0.06%), 울산(-0.04→ -0.03%)

• 8개도(-0.01%→ -0.01%) / 전남(-0.08%→ -0.04%)



Weekly Report (Real Estate)

주간 주요 뉴스 위클리이슈

* 위클리 이슈는 작성자 개인의 사견이며, 회사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LH가 쏘아올린 작은 공]

LH가(Feat.자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

시장 분위기를 흔들고 있다. ‘신축’이라는

메리트 뒤에 숨은 ‘부실’이 불거지며 최근

공급된 단지들에 대하여 불안과 의심이

잠식해 가는 모습이다. 오죽하면 철근이

휘어 외벽을 뚫고 나온 단지들은 그나마 철근은 많이 넣었다는 농담 아닌 농담마저 나온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신축 공급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점차 올리는

분위기이다. 이는 시장이 좋아지는 회복장 또는 상승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으로,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분양성적도 제법 괜찮다. 

한동안 뜸했던 만점통장까지 등장하며 신규 공급에 관심이 높아지는 사이 불거진 부실

이벤트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더욱 좁히는 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특히 최근 몇 년 간 공급된 신규단지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원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초과비용을 추가로 징수하기 쉽지 않자 원자재를 빼돌려 비용을 절감한 탓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는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착공이 이루어지는 물량은 다소 안전할 수 있다. 후속 사업장들의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원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가이슈가

발발하기 전 공급을 마친 단지들 역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수요는, 아예 신규 공급물량에 해당하는 분양이나 조합원 물량을 잡거나 혹은 기축

중에서 안전한 물건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 역시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분양가를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전고점에 근접하거나 상회하며 신고가를 기록하는 기축 단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면에 공급 부족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이미 조성된 단지들이

기피대상이 되어 수요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혼재하는 상·하방이 모두 열린 시장이다. 하지만 적어도

수급 측면에서 보자면 하방으로 흐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연초 기회의 장은 다소

지났지만 실수요라면 여전히 매입을 검토해도 좋은 이유다. ♨■ 9월부터 창원·여수·포항에도 SRT 달린다 (8.13, 파이낸셜 뉴스)

■ 시장 반등하자… 서울 아파트 증여 확 줄어 (8/13, 매일경제)

■ 내년 전셋값 양천·서대문 ‘들썩’…강동·성동은 ‘차분’ (8/11, 매일경제)

- 내년 서울 입주물량 1만 772가구, 5년 평균 대비 76%↓
- 강남·광진·마포 등 15곳 입주 ‘0’
- 올해 입주 몰렸던 은평·서초도 물량 줄어
- 강북·강동·성동·송파는 입주량 쑥, 전셋값 압력 낮아
- 경기는 올해와 비슷해 안정 예상

■ 여의도·성수·압구정… ‘건국 이래 최대’ 재건축 수주 전쟁 (8/13, 한국경제)

- 서울 86개 조합 하반기 시공사 선정 나서
- 지난달 도시정비조례 개정 따라

조합설립만 해도 시공사 선정 가능
- 발주액 ’40조’ 작년 한해 맞먹어
- 여의도 한양엔 현대·포스코 대결
- 삼성물산·DL이앤씨 ‘한남5’ 눈독
- 가락프라자에 GS·포스코 등 관심

■ 서울에 들어갈 집 없어진다…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 ‘역대 최저’ (8/15, 파이낸셜 뉴스)

- 인허가·착공 줄어 공급가뭄 심화
- 올 3만3천가구 → 내년 7488가구
- 경기도·인천도 입주 물량 감소 추세

■ 주택매매심리 ‘상승 국면’ 전환… 
전세도 하강서 ‘보합’으로 (8/16, 서울경제)

- 7월 매매심리지수 117…7개월째↑
- 전국 집값도 하락세 멈추고 반등

■ 서울 집값 상반기에만 10% 반등… 지방과 격차 더 커졌다
(8/17, 파이낸셜뉴스)

- 서울 실거래가 6개월째 올라… 최근 10채중 1채 신고가 거래
- 수도권도 5개월 연속 상승, ‘상승후 하락’ 없이 반등 국면


